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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사업가 트럼프 :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 국내에서는 과격한 언행이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트럼프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마케팅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등 부동산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 

2. 정치인 트럼프 : MAGA 복음 전도사 

❑ 트럼프는 2015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를 주장했고, 이는 트럼프가 미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각되는 데 기여 

• MAGA 운동은 ①관세 부과를 통한 제조업 기반 확대 ②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한 블루칼라 노동자 

보호 ③불필요한 전쟁의 종식을 골자로 하며, 소외된 백인 계층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 

❑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평가된 바 있으며, 
2024년 대선 승리는 새로운 미국의 시작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한층 부각됨 

❑ 공화당 내부적으로 계파 간 무역 정책, 대중국 정책, 반친환경 기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으나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임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그룹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견해 

②전략적인 우선순위주의 그룹은 우선순위에 기반한 외교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조 

③미국 우월론주의 그룹은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과 맥을 같이함 

❑ 트럼프는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또는 ②전략적 우선순위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3.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 후반(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부터 
2016년(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 대외 정책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기여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세제 개혁, 무역·투자 자유화, 시장 중심 경제 

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7년 외교 부문의 전략적 원칙인 ‘트럼프 독트린’의 등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작
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 

❑ 바이든 행정부의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는 공급망 회복을 통한 보
호주의를 표방하여 트럼프 독트린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글로벌 다자주의 회복과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경우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4. 결어 

❑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
조는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현재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축을 형성해 가는 과정
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취임 초기 

2년 동안 예상되는 트럼프의 공세적 외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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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 생일 및 나이 : 1946년 6월 14일, 만 78세 

· 출생지 :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 

· 학력 : 포드햄대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 부모 : 프레드 트럼프(1905년 10월 11일 ~ 1999년 6월 25일),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1912년 5월 10일 ~ 2000년 8월 7일) 

· 배우자 : 이바나 트럼프(1977년 ~ 1991년 이혼), 말라 메이플스(1993년 ~ 1999년 이혼), 

           멜라니아 트럼프(2005년 결혼 ~ 현재) 

· 자녀(3남 2녀)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티파니 트럼프, 배런 트럼프 

· 종교 : 기독교  

· 이력 :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 회장 

제45대 대통령(2017년 1월 20일 ~ 2021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2025년 1월 20일 ~ 2029년 1월 20일 예정) 
 

 

1. 사업가 트럼프 :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 도널드 트럼프는 강인한 성격을 지녔으며, 유년 시절부터 부친의 사업 마인드를 배우
면서 준비된 부동산 사업가로 성장 

○ 유년 시절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여 부모가 13세 때 규율이 엄격한 

뉴욕군사학교에 입학시킴 

 초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잘 모른다면서 주먹으로 가격한 바 있는데, 자서전에

서 당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했다고 항변 

 뉴욕군사학교에서 야구부 주장을 맡으며 학생들에게 엄격했던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등 사회화 과정을 경험 

- 트럼프는 자서전에서 교사의 권위에 대항하여 혼난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교사의 권위

를 존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회고 

○ 10대 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부동산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인력 관리, 거래업자와 흥정하는 방

법,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법 등을 배우며 사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계발 

○ 1964년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부동산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포드햄대학에 입학했으며, 

1968년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 

 트럼프는 와튼스쿨의 학위가 사업가로서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 

○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여 맨해튼에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부동산에 집중한 아버지와 

차별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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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아버지는 가격이 저렴한 붉은 벽돌을 활용하여 가성비 높은 주택을 건설한 반면 

트럼프는 값비싼 최고급 유리 브론즈 솔라(Bronze Solar)를 사용하여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등 

사업의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임 

○ 트럼프는 자서전에서 아버지에게 사업가적 기질과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웠고, 우아하고 화

려한 것을 선호한 어머니에게 연예인적 기질을 물려받은 것으로 회고 

◼ 국내에서는 과격한 언행이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트럼프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마케팅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등 부동산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 

○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가치가 하락한 매물을 매입하여 더욱 비싸게 되파는 것이며, 합

법적인 범위에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 

 트럼프는 트럼프타워와 트럼프월드타워를 인접 부지의 미사용 공중권(Air Right)을 매입한 후 

법률이 정한 최고층 높이보다 더 높게 지어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 잡도록 함 

- 공중권이란 공터나 건축물의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로 미국에서는 1970년부터 사

고팔 수 있도록 허용됨 

- 예를 들면 A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공중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B건물 소유자가 

A건물 소유자에게 공중권을 사들여 원래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전망이 좋은 

위치일 경우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 

-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는 트럼프타워 매각 시 매수자가 나섰다고 곧바로 계

약하기보다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것처럼 부풀림으로써 처음 염두에 둔 가격보다 12배 

비싸게 판매했다고 회고 

[그림 1] 트럼프타워의 외관  [그림 2] 트럼프의 첫 번째 자서전 『거래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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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측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딩하여 ‘럭셔리’ 이미지를 구축했고, 부동산 사업 이 외

에도 향수ㆍ티셔츠ㆍ모자 등을 상품화하여 막대한 수익과 함께 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얻음 

○ 아버지에게 1백만 달러(약 14억 원)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9월 기준 39억 달러(5조 

5천억 원)가량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탁월한 사업 수완을 입증 

◼ 꾸준한 학습과 자신의 사업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은 트럼프의 성공 요인으로 꼽힘 

○ 트럼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두세 시간 동안 신문과 잡지를 읽었으며, 퇴근 후에는 위인들의 자

서전이나 철학서 등을 읽으면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 

○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를 모토로 삼고 언론을 잘 활용하면 사업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우침(표 1) 

[표 1] 트럼프의 11가지 사업 원칙 

내  용 

① 크게 생각하라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 큰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었다. 나는 맨해튼에 개발단지나 거대한 호텔을 지
으려는 계획에만 마음이 끌렸다.” 

②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를 할 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면 막상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견뎌낼 수 있다.” 

③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나는 유연한 자세로 최소한 5~6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일을 추진한다.” 

④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땅을 살 생각이 있으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육 여건, 치안 문제, 생활 편의성 등을 물어본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질문을 한다.” 

⑤ 상대방이 확신을 갖게 하라 
“애틀랜틱시티에서 호텔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나는 통상적으로 호텔 완공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을 약속하여 홀리데이호텔과의 동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⑥ 입지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입지가 아니라 최선의 거래다. 부동산의 위치도 광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좋다고 판단
하도록 만들 수 있다.” 

⑦ 언론을 이용하라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삿거리에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을 하게 된다는 속성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순
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사가 나가면 항상 손해보다 이득이 많게 마련이다.” 

⑧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뉴욕시가 트럼프타워 관련 세금 문제로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나는 6개의 재판을 진행했다.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싸
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다.” 

⑨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좋은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끝내 문제점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⑩ 목표를 높게 가지되 적정 수준의 비용을 사용하라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적정 규모 이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2천100만 달러가 투입된 뉴욕시의 아이스링크 건설 사업을 인수한 후 1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완공 

⑪ 사업을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라 
“내게 사업을 하는 것은 예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거래 규모가 
클수록 더 좋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료 : 『거래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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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트럼프가 일에 대한 열정, 치밀한 전략, 인내심, 자기절제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업에 진지한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는 여러 권의 저서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자’, ‘치밀하게 준비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

아라’,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등을 강조하여 성공한 사업가의 면면을 드러냄 

○ 트럼프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술ㆍ담배ㆍ문신 

ㆍ마약’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시킨 것으로 유명 

 2017년 11월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만찬주 대신 콜라로 건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한 친형 프레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금주 생활을 함 

◼ 다만, 트럼프의 사업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며, 성격적 측면에서도 나르시시즘적 

성향과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미국 내 평가가 존재 

○ 자서전에서 주장한 성공의 법칙과 다르게 트럼프는 협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안한 가격을 수

용하여 투자하는 등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실패 

 트럼프는 1988년 플라자호텔과 이스턴에어라인셔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며, 2016년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가 파산한 전례가 있음 

 1980년대 후반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황금 손’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냈는데, 훗날 트럼프는 

“당시 성공에 도취되어 1990년대 초 부동산 침체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회상 

- 1990년대 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9억 달러를 빚지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 중인 회사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여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자서전 『거래의 기술』를 대필한 작가 토니 슈워츠(Tony Schwartz)는 트럼프에 대해 “타인의 감

정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기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1 

 “감정이 상하면 충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돌린다”며 비판적으로 평가 

○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내면의 불안감을 줄이고, 나르시시즘적 욕구(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강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려 애쓰는 것 같다”는 시각이 존재2  

○ 이밖에 잘못한 점을 사과하지 않는 등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3도 있음  

 
1 밴디 리, 2018,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정지인ㆍ이은진 역, 푸른숲, 113~118쪽 

2 앞의 책, 429쪽 

3 앞의 책, 157~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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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인 트럼프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복음 전도사  

◼ 2000년과 201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트럼프는 마침내 2015년 6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선언 

○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검토4한 바 있으나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포기 

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공화당(1987~1999년), 개혁당(1999~2001년), 민주당(2001~2009년)을 

거쳐 2012년부터 공화당 당적을 유지 

○ 2011년에는 대선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재산 내역서까지 준비할 정도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

었으나, 결국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출마를 보류 

 「미국연방법전」 제315조(The Equal time rule, 동시간 규칙)는 미국 라디오와 TV 방송국으로 하

여금 공직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 

- 예를 들면 트럼프가 TV 쇼에 출연하면 방송국은 경쟁 후보자에게도 트럼프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시간 방송 출연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 트럼프는 대통령5이란 “국가를 위해 큰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유능한 협상가”며,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 

 2010년 이후 저서에서 미국의 외교ㆍ국방ㆍ이민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

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트럼프는 2015년 6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타워에서 반이민, 반다문화, 정부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 

 다만,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이 마약을 가져오고 범죄를 일으킨다”, 중국과 일본에 “무역 흑

자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물의를 빚기도 함 

◼ 트럼프의 메시지 MAGA는 미국 국민의 잠재된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각되는 데 기여 

○ MAGA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부터 사용한 슬로건으로 소외된 백인 계층이 정체성을 회

복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 

 
4 도널드 트럼프, 2004, 『트럼프의 부자되는 법』, 이무열 역, 김영사, 74~75쪽 

5 도널드 트럼프, 2017,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이은주ㆍ도지영 외 역, 미래의창,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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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 운동의 주요 지지자들은 엘리트 계층이 인종차별과 성차별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

덕적 우월성을 과시한다는 점에 반발 

- 과거 부모 세대는 고졸이어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현재 엘리트 계층이 기회를 

차단하여 대학 학위가 없으면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확산 

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들이 평범한 백인 유권자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며 소외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 

○ MAGA 운동은 ①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기반 확대 ②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한 블

루칼라 노동자 보호 ③불필요한 전쟁의 종식을 골자로 함 

 트럼프 진영은 미국이 러-우 전쟁과 이-하 분쟁 개입을 중단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낙후된 인프라 재건과 교육 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 

○ 불법 이민자 급증,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 기독교 정신의 회복 필요성, 반PC주의(Anti-Political 

Correctness) 등의 사회 문제가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과 MAGA 운동의 확산을 촉진 

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여 범죄 발생과 행정적인 비용 증가 등의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화가 미국 국민을 더욱 잘살게 해줄 것’

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고, 이에 중하층 노동자들은 경제적 낙오를 자각하며 사회에 대해 분노 

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 성 전환 장려, 성소수자 우대 등의 탈기독교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경계 

- 트럼프는 1기 재임 기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내용을 삭제하는 등 오

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받아낸 것과 대비됨 

 2015년 전후 미국 사회에서 PC주의가 확산되었으나, 2024년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패배는 

PC주의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존재 

-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는 성별·인종·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 

정치적 태도를 의미 

◼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으나, 2024년 승리는 
새로운 미국의 시작으로 해석되어 대선 승리의 의미가 한층 부각 

○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역사적인 대

이변’으로 평가 

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힐러리에게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승리하여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 



 

                  

 

8 

 

○ 《뉴욕타임스》는 2024년 대선 결과를 ‘새로운 미국의 등장’으로 해석하며, 이제 트럼프는 비주류 

정치인이 아니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선거운동 막판까지 해리스와 박빙으로 예측되었

으나 예상과 달리 낙승 

[그림 3] 2024년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에서 총격 직후 주먹을 쥔 트럼프의 모습  

 
자료 : 구글 이미지   

 

 

◼ 심리학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①미국의 집단 자아에 생긴 상처 ②상처를 입은 

집단 자아의 방어기제 ③상처 치료에 대한 희망과 연결된다는 평가 

- 집단 자아의 상처 |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공포심을 느낌 

  * 집단 자아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감을 의미 

- 집단 자아의 방어기제 | 트럼프는 앞으로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세력(테러범, 이민자,기

득권 등)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고, 그동안 함구해 온 사회적 분노와 두려움을 표

면화하고 이의를 제기 

- 상처 치료에 대한 희망 |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은 트럼프가 미국의 상처를 입은 집단 자아를 치

유해 줄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내포 

* 트럼프의 MAGA는 자신의 성공과 미국의 성공을 동일시하면서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발휘 

자료 :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밴디 리, 2018), KB 경영연구소 재정리 

◼ 공화당 내부적으로 계파 간 무역 정책, 대중국 정책, 반친환경 기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임 

○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미국의 개입주의적인 대외 정책을 선호한 

것과 다르게 MAGA 운동 지지자들은 비개입주의 대외 정책과 보호 무역을 선호 

[ BOX 1 :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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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상원의원 미트 롬니는 2024년 12월 MAGA 어젠다가 공화당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며 

공화당이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 유권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 

- 롬니는 2012년 대선에서 ‘진정한 보수주의(real conservativ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

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바마에게 패배하여 낙선한 전례가 있음 

○ 공화당 내에서는 MAGA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두고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②전략적인 우선순위주의 ③미국 우월론주의의 세 그룹으로 시각이 나뉘며, 그룹

별로 세부적인 입장차를 보임 

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그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견해, ②전

략적인 우선순위주의 그룹은 우선순위에 기반한 외교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조, ③미국 우월론주의 

그룹은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과 맥을 같이함 

[표 2] 공화당 내 미국 우선주의 구체화에 대한 시각차 

 
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Restrainers) 
전략적 우선순위주의 

(Prioritisers) 
미국 우월론주의 

(Primacists)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개입 반대 리더십 발휘 리더십 발휘 

동맹국 무임 승차자 잠재적 자산, 동맹국 역할 확대 전략적 자산, 미국의 도움 필요 

국제기구 필요 없음 미국의 자유를 제약 필요, 헤게모니의 도구 

군사적 개입 개입하지 않음 아시아 지역만 개입 글로벌 전역에 개입 

나토(NATO) 회의적, 나토 확대 반대 필요성 인정, 나토 확대 반대 필요성 인정, 나토 확대 찬성 

러-우 전쟁 개입 반대 중국과의 경쟁에 방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무역 정책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대중국 경제 정책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디커플링,  

수입 제약 및 수출 통제 

대중국 안보 정책 신중한 기조 공격적 기조 공격적 기조 

중동 문제 미국 개입 축소 중동 지역 내 동맹국 역량 확대 
미국 군사적 관여,  

역내 동맹국과 협력 

기후 의제 강력히 반대 강력히 반대 강력히 반대 

에너지 미국 화석연료 생산 증대 미국 화석연료 생산 증대 에너지 시장에서 리더십 유지 

관련 인물 
JD 밴스, 스티브 배넌,  

피터 나바로, 리처드 그레넬 
엘브리지 콜비, 스티브 예이츠, 

플라이츠 
마이크 폼페이오, 니키 헤일리 

 

자료 : Ruge, M. and Shapiro, J., Nov. 17, 2022, “Polarised power : The three Republican ‘tribes’ that could 

define America’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ECFR 

◼ 트럼프는 ①국외 문제 비개입주의 또는 ②전략적 우선순위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불필요한 해외 개입을 자제하고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에 대해 보호적인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무역 협정 재협상이나 관세 부과를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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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 후반(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부터 2016년(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 대외 정책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며 글

로벌 리더십 구축에 기여 

○ 1980년대 후반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미 재무부가 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 해법으로 경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로 지칭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이었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남미 국가들의 금융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10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명명한 데서 유래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각국 정부가 세제 개혁, 무역ㆍ투자 자

유화, 시장 중심 경제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BOX 2 참고) 

 윌리엄슨은 2009년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견해6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됨 

- 워싱턴 컨센서스는 최초에 제시된 10가지 개혁 권고안 이 외에도 소득 재분배와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어 옴7 

 

 

◼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정부의 적절한 제도 구축 등을 골자로 함 

① 재정 건전성 확보 |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적 부채를 관리하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여야 함 

②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 공공 투자는 과도한 보조금 및 국방비 지출을 지양하고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해야 함 

③ 세제 개혁 | 정부는 세금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함 

④ 금리 자유화 | 금리는 대출과 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함 

⑤ 환율 자유화 | 외환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함 

⑥ 무역 자유화 |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참여해야 함 

⑦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함 

⑧ 민영화 |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함 

⑨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해야 함 

⑩ 사유재산권 보호 | 정부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자료 : 존 윌리엄슨(1989) 

 
6 Williamson, J., 2009, A Short Histor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15 LAW & BUS. REV. AM. 7 

7 이현정, 2020, “워싱턴 컨센서스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1-12쪽 

[ BOX 2 : 워싱턴 컨센서스의 10가지 개혁 권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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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1995년 세계무역

기구(WTO)를 출범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7년 초까지 글로벌 다자주의를 추구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성기로 평가8  

◼ 다만,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친화

적인 정책들로 인해 경제 성장보다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존재 

○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1994년 워싱턴 컨센서스에 내포된 신자유주의적 사

고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 Washington Consensus)’를 주창 

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

하며, 빈곤ㆍ사회적 안전망 등 사회적 불완전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 

- ①금융시장의 규제 필요성 ②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최소화 ③정부의 효율성 증진 ④

인적자본의 중요성 ⑤정부의 신기술 투자 필요성 인정 ⑥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고려 

등을 골자로 함 

○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표적 반대론자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별로 성공 

요인이 다르듯 주어진 여건에 맞는 경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 

 국가별 성공 요인으로 한국은 수출 보조금, 말레이시아는 수출가공무역,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 유인책, 중국은 경제 특구, 멕시코는 수출가공지역, 칠레는 수입 자유화 등을 제시 

 로드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산업 발전, 국가 안보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만능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 

○ 이에 대해 윌리엄슨은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이 표

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며, 비판론자인 스티글리츠 조차도 

점진적 무역 자유화와 신중한 민영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윌리엄슨 주장의 옹호론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로 해석되는 것은 원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9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 역할과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과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 

 
8 Financial Times, Apr. 19, 2023, “The new Washington consensus” 

9 Irwin, D., 2020, “The Washington Consensus stands test of time better than populist polic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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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통합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인플레이션율 하락, 소비자 

구매력 향상, 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 

- (경제 성장)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일부 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무역 자유화, 재정 긴축, 민영화 

등으로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둠 

*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1990년대 각각 3%대와 4%대의 성장률

을 기록했으며, 칠레 역시 3%대에서 6%대로 성장률이 확대 

- (시장경제 확대) 시장경제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임 

- (국제 금융기구 역할 강화)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 개혁 자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 

◼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로 소득 불평등 심화,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거론됨 

- (장기 성장 동력의 한계)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2000년 이후 

제조업 육성과 기술 발전 등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노출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는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대비 성장이 위축되었으며, 브라질도 

2000년대 3.4% 성장했으나 2010년대 이후 성장세가 둔화 

- (불평등 심화) 민영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자산이 소수 부유층에게 매각되었고, 공공 서비스 가격이 상

승하는 부작용을 야기 

- (사회복지 축소) 긴축적인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 등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을 확대 

 

[그림 4] 남미 주요국의 GDP 성장률(1980~90년대)  [그림 5] 남미 주요국의 GDP 성장률(2000년대 이후) 

 

 

 

주: GDP 성장률은 평균값을 의미 

자료 : IMF WEO Database(2024년 10월) 
 

주: GDP 성장률은 평균값을 의미 

자료 : IMF WEO Database(2024년 10월) 
 

자료 : KB경영연구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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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 워싱턴 컨센서스 효과에 대한 시각차] 



 

                  

 

13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3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성장 모델에 입각한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함 

 

 

◼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음 

-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고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①혁신 ②

균형 잡힌 발전 ③자주적 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 

① 혁신 | 중국은 첨단기술 개발과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 건설로 개혁과 생산성 증가를 도모 

② 지속가능한 발전 |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③ 자주적 결정권 | 모든 국가는 평등하므로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함 

◼ 다만, 베이징 컨센서스가 제3세계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중국의 현실과 부합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 

- 중국의 경제 발전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잘 훈련된 인력 풀 등에서 비롯되고, 신자유주의와 정부 주

도의 산업정책이 혼재되어 제3세계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①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술 혁신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상 조립과 제조에 기반 

②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괴리를 보임 

  ③ 타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장 경로를 보이기 어려우며, 중국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일부 연관성이 존재 

자료 : 윤상우(2014), 김애경(2010), KB경영연구소 재정리 

◼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칭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시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 글로벌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 붕괴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국 산

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트럼프 독트린이 등장 

 (미국 국내 경제 상황)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적 불평등과 산업 쇠퇴에 대한 노동자

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 

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글로벌화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

층의 불만을 초래. 트럼프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 

 

[ BOX 4 : 제3세계 국가의 워싱턴 컨센서스 대안, 베이징 컨센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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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정책에 대한 회의)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이 국익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 나토(NA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 

○ 트럼프 독트린의 핵심은 무역,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혼용) 트럼프 독트린은 상황에 따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혼용. 

예를 들어 일부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서는 강력한 

군사 개입을 지지하기도 함 

 (경제적 민족주의)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협

정을 재협상하며, 해외로 이전된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  

 (군사력 강화와 방위비 분담 요구)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 

◼ 2017년 트럼프 독트린의 등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 

○ 트럼프 독트린은 외교적 측면(다자주의, 동맹국 관계,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적 측면(시장 접근법, 무역 

정책, 외국 자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각차가 존재 

 기존 다자주의 조약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글로벌 자유무역이 선이라는 시

각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 다만,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면도 

존재 

[표 3] 워싱턴 컨센서스와 트럼프 독트린 비교 

 워싱턴 컨센서스 트럼프 독트린 

외 교 

다자주의 · UN, 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시 ·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론 

동맹국 관계 · 중요성 강조 · 거래 기반 관계 

글로벌 리더십 · 역할 확대 · 역할 축소, 미국 중심주의 

경 제 

시장 접근법 · 시장 자유화, 민영화, 글로벌 통합 ·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정책 · 자유무역협정(FTA) 중시, 관세 철폐 · 다자무역협정 탈퇴, 기존 FTA 재협상 

외국 자본 ·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본 이동 자유화 · 미국 내 투자 적극 유도, 대중국 제재 강화 
 

자료 : KB경영연구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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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독트린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축소, 사회적 

안전망 제공 등 국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 괴리를 보임 

○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트럼프 독트린을 ‘잭슨주의(Jacksonian democracy)’로 지칭되는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전까지의 대외 정책 기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 잭슨주의는 미국 제7대(1829년 3월~1837년 3월)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강조한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엘리트주의 등을 지칭하는 정치 철학을 의미 

- 잭슨주의는 ①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무관심 ②미국과 외부 국가로 구분되는 이

분법적인 사고 ③국내 문제 우선 ④경제적 민족주의 추구 ⑤토착주의에 입각한 반이민 

기조를 특징으로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는 공급망 회복을 

통한 보호주의를 표방하여 트럼프 독트린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글로벌 다자주의 

회복과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경우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차이를 보임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4월 미국이 ①산업 공동화 ②지정학적 긴장 

③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④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

다고 설명 

 (산업 공동화) 자유무역주의하에 미국 공장들이 해외로 대거 이전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 

인프라 등의 전략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혁신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 (지정학적 긴장) 지난 수십년 동안 글로벌 개방 경제가 협력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제지할 수 없었음 

- 이밖에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취약하며 일부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화 

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중한 투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 (경제적 불평등) 자유무역에 기반한 성장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

었으나, 오히려 제조업과 중산층의 기반을 와해 

○ 현재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강화 ②동맹국과의 

협력 지속 ③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④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⑤대중국 디리스킹 

기조를 골자로 한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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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도 산업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Act)과 반도체 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해외 반도체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유도 

- 중국이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내 반도체 생

산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 대비 10%에 불과 

 (동맹국과 협력 지속)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산업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 

 (글로벌 공조 체계 재구축) 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는 FTA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청정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 필요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이 

중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 

 (대중국 디리스킹) 미국은 중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전망 

○ 다만,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독트린

처럼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밖에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가 포지티브섬(positive sum)에 기반했다면,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네거티브섬(negative sum)에 기반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다는 평

가도 존재 

4. 결어 

(1) 미국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정치인 트럼프 

◼ 정치인 트럼프의 등장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미국 우
선주의 기조는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군대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러

시아가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잔존 

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양국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하며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힘을 과시  

- 일각에서는 당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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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고립주의라는 평가가 있으나, 트럼프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외교를 바라봄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동맹국과 외교를 단절한 바 없으며,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함 

◼ 현재 미 우선주의 기조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과

정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 

(2)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자세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이밀 새로운 청구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으며, 취임 초기 2년 동안 트럼프의 공세적 외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 한국과 미국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2기 행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협정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 1조 4천28억 원에서 2026년 1조 5천192억

으로 8.3% 인상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예정 

 한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통상 

유효 기간 5~6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 

-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 원, 2020년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 2020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선에서 타결이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여 협상

이 결렬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존 

10억 달러에서 5배 증가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한 전례가 존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보좌관 내정자인 수지 와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년간 

대변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2026년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이 전원 교체되고, 상원의원의 3분이 1이 새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님 

-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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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26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강도는 다소 완화될 가능

성이 존재하며, 집권 후반부에 북-미 정상회담10이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산업적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의제를 준비해야 함  

 무엇보다 민관이 하나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방면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 이밖에 ‘트럼프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것’과 ‘한국이 

조용히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 

 

 

KB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 

연구원 배재현 (jhbae@kbfg.com, ☎02-2073-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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